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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포교영역으로 들어온 케어펫 PetCare

PetCare & 불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Phase 1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
이지만, 한반도에는 원래 고양이가 없었

다고 합니다. 주로 삵과 같은 육식 들고

양이가 주류였다고. 지금의 ‘코리아숏헤

어’, 일명 ‘코숏’이라 부르는 한국 길고양

이들은 언제 한반도로 왔을까. 

한반도에 고양이들이 유입된 것은 불

교의 전래와도 관련 있습니다. 귀중한 

불교 경전을 육로와 해로를 통해 가져오

는 과정에서 경전을 쥐들이 갉아먹는 것

을 막아야 했고, 이를 위해 고양이를 경

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활용했다고 합

니다. 

불경(佛經)과 함께 한반도로 온 고양

이도 그렇지만, 현대의 불교 사찰에서도 

강아지, 고양이들은 쉽게 찾아 볼 수 있

는 존재들입니다. 각종 동물예능프로그

램에서 사찰 명물 댕댕이(강아지), 냥이

(고양이)들의 이야기들이 다뤄지고 있

으니까요. 그뿐일까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주석하는 통도사 서

운암에는 여러 마리의 공작이 있는 것으

로 유명합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통도사를 거니는 공작에 대한 사진과 글

들이 확인됩니다. 

6년간 고양이와의 동거를 통해 얻은 

사유로 송광사 보경 스님은 〈고양이를 

읽는 시간〉 〈어느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고양이가 주는 행복, 기쁘게 유

쾌하게〉 연작 에세이를 집필해 많은 울

림을 독자들에게 전했습니다. 

Phase 2   최근 가족의 형태가 다양
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또한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죠. 애완동

물(Pet)과 인간화(Humanization)가 합

쳐진 ‘펫휴머니제이션’이라

는 신조어도 생겨난 만큼 이

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했

습니다. 2023년 KB금융그룹 경영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70

만가구, 전체의 31.3%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1262만명에 달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함

에 따라 관련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 중

입니다. 유로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국내 

펫케어 시장은 2023년 기준 3조2500억 

원대로 조사됐고,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

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입니다.  

Phase 3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펫로스 증후군

(Pet loss Syndrome)’입니다. ‘펫로스 증

후군’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 우울

감을 호소하는 것인데,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들은 ‘펫로스 증

후군’이 6개월 이상 지속될 시 정신과 진

료를 받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찰에 반려인들이 ‘동물 천도’

를 문의·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런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동

물이 함께 천도재를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신도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고 합니

다. 그래서 영천 팔공산 천룡정사(주지 

지덕 스

님)처럼 경

내에 ‘축생 법

당’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천도재

를 봉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Phase 4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반려인 가구는 새로운 포교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독신가

구부터 3인 이상 가족까지 아우를 수 있

는 계층이죠. ‘펫케어’ 분야는 동물 천도

뿐 아니라 템플스테이 같이 사찰 환경

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불

교의 문턱을 낮추고 포교로 확장시킬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미 ‘펫케어 포교’를 시작한 곳도 있

습니다. 부산 홍법사의 경우 반려견 템

플스테이를 시작했고, 한마음선원 통영

지원은 통영시와 함께 ‘반려동물 놀이

터’를 2021년 개장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숨탄것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진 불교는 ‘펫케어’라는 트렌드에 적

지 않게 부합합니다. ‘펫케어’라는 트렌

드를 포교의 영역에 어떻게 끌고 올 것

인가, 이제부터라도 고민해야 할 때입

니다.  

(사)대한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
종 정  청 암 도 선  대 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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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일동

전국 670만여 가구가 ‘펫팸족’

펫케어 시장 3조원 규모 성장

불교 ‘동물천도’ 요구 확대 중

반려동물 가구, 포교적 검토를

반려동물 천만시대 도래 

        이젠 ‘펫케어’에 주목하라


